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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September 23, 2026 

[TSI Insight] 대미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 약속에서 

실행으로  

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정부가 2026년 9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원회(“산자중기위”)에 대미투자사업 1호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미 투자협상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정부가 사업 추진을 결정하기에 앞서 거쳐야 하는 

사전 보고 절차입니다.1 정부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텍사스 엔시날(Encinal) 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회 보고 이후 

MOU 체결·발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실제 투자집행 단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5년 7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포함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에 합의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11월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통해 조선 분야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로 구성된 대미투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화되었습니다.2 이번 1호 프로젝트는 당시 합의된 대미투자 계획이 실제 개별 사업 

진행 단계로 이행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II. 주요 내용 

1. 보고 일정 및 경과 

정부는 당초 2026년 9월 17일 재경위와 산자중기위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3 

 

1 서울경제 (2026.9.22). “정부, 국회에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1호 사업’ 추진 본격화“. 

2 한미전략투자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1.29.일자 “[TSI Insight]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관세(15%→25%) 인상 예고와 국회 ‘대미 투자특별법’ 입법 동향“을 참고 바랍니다. 

3 연합뉴스 (2026.9.22). “정부, 오늘 대미투자 국회 보고…1호 프로젝트 윤곽 나오나(종합)“. 

https://m.sedaily.com/article/20093690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417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417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11668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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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협상 상황에 대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얘기를 또 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대미투자액을) 어떻게 회수할지,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지 등을 두고 실무 협상단의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4  

이후 한국 측이 요구해 온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즉 ‘상업적 합리성’ 확보 요구를 미국 측이 일부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9월 22일 재경위와 산자중기위에 각각 비공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5 

2. 한미전략투자법상 보고 및 동의 절차 

한미전략투자법은 정부가 대미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이 보고 절차만으로 

추진이 확정되며,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시행령상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은 투자 기간 내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 상환액을 상회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7 

3. 1호 프로젝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 

정부는 이번 보고에서 대미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8 해당 사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텍사스에 총 6.3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1.4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개발한 뒤 4.9G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투자 방식입니다.9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약 30조원)이며, 투자금은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하되 사업 지분은 

한미가 50대50으로 나누는 구조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20년간 투자원금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432억 9,000만~454억 3,0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계산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구매할 기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전력구매계약(“PPA”) 없이 산정된 수익성 전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4 서울신문 (2026.9.21). “상업적 합리성 챙긴 ‘대미투자 1호’ 협상…정부, 내일 국회 보고“. 

5 직전 각주와 동일. 

6 한미전략투자법 제3조 제3항(대미투자 등의 원칙). 

7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 제2조(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8 뉴데일리 경제 (2026.9.22). “대미투자 1호에 223억달러 텍사스 발전소 확정 … 원전 8기·알래스카 LNG 후속 추진”.  

9 직전 각주와 동일. 

https://m.news.nate.com/view/20260921n01170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84615&viewCls=lsRvsDocInfoR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A%B3%BC%EB%AF%B8%ED%95%A9%EC%A4%91%EA%B5%AD%EA%B0%84%EC%A0%84%EB%9E%B5%EC%A0%81%ED%88%AC%EC%9E%90%EC%9D%98%EC%9A%B4%EC%98%81%EB%B0%8F%EA%B4%80%EB%A6%AC%EB%A5%BC%EC%9C%84%ED%95%9C%ED%8A%B9%EB%B3%84%EB%B2%95%EC%8B%9C%ED%96%89%EB%A0%B9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22/20260922001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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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10 

4. 향후 일정 

이번 국회 보고를 통해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대미전략투자 1 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법상 사전보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향후에는 한미 간 MOU 체결·발표와 

개별 사업계약, 자금 요청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실제 투자집행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MOU 의 구체적인 체결·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주목해야 할 것은 MOU 에서 실제 투자집행을 위한 사업조건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입니다. 엔시날 프로젝트의 경우 PPA 를 비롯해 지분 및 수익배분 구조, 건설비 

초과와 사업지연에 따른 위험분담, 단계별 자금집행 조건 등이 실제 투자수익과 위험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 판매처와 PPA 

조건의 확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국회 보고로 223 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금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선정 

및 국내법상 사전보고 → MOU 체결·발표 → 개별 계약 및 자금 요청 → 실제 자금집행 등 

실행과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후속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원전 및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이 

결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11  엔시날 프로젝트에서 적용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기준과 

투자조건, 위험분담 및 자금집행 원칙이 이러한 후속 대미전략투자의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시사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약 3개월 만에 첫 개별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사전보고에 

이른 것은 대규모 대외투자를 실제 프로젝트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 제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입니다.  

대미전략투자 1 호 프로젝트가 발표되기까지 대미투자 실행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투자 약속이 실제 프로젝트로 전환되는 속도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이 2026년 2월 1차 사업을 발표하고 3월 후속 

사업을 이어간 것과 비교해, 한국의 1 호 사업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실행 속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기존 정책금융기관인 

 

10 한국경제 (2026.9.20). “[단독] '대미투자 1호' 텍사스 LNG 발전…"30조 투자해 20년간 60조 회수"”. 

11 뉴데일리 경제 (2026.9.22). “대미투자 1호에 223억달러 텍사스 발전소 확정 … 원전 8기·알래스카 LNG 후속 추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206330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22/20260922001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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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수출투자보험(NEXI)을 활용해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2025 년 9 월 MOU 체결 이후 이러한 기존 제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미전략투자법 제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사업 심사 및 국회 

보고 절차 등 새로운 투자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개별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일본 

역시 2026 년 2 월 1 차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실제 사업의 자금조달, 계약 및 인허가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 발표의 속도 자체보다는 투자결정의 

속도와 상업적 합리성 및 위험관리 사이에서 어떤 실행 체계를 정착시키는가입니다. 

1 호 프로젝트의 협상 구조에는 향후 반복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투자금은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 반면 지분은 한미가 50대50으로 나누며, 사업수익의 핵심 기반인 장기 PPA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상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기간 중 예상 

수입이 원리금 상환액을 상회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전력가격과 

가동률 등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PPA 를 비롯한 최종 

계약조건이 이러한 가정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전제가 달라질 경우 사업성과 투자조건을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엔시날에서 정립되는 지분·수익배분, 위험분담 및 

자금집행 원칙은 후속 대미전략투자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후속으로 거론되는 원전과 알래스카 LNG 는 지난 6 월 TSI Insight 에서 살펴본 한국의 경쟁 

분야인 원전·LNG·조선 MRO와 맞닿아 있습니다.12 1호 프로젝트가 미국의 전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후속 사업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공급망 참여를 미국의 

산업·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투자가 

한국 기업의 사업기회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전의 경우 지분투자 자체보다 

한국 기업의 설계·조달·시공, 기자재, 운영·정비 참여와 기술·IP 관련 권리, 미국 및 제 3 국 

후속사업 참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역시 LNG 장기 구매, 

프로젝트 지분투자, 플랜트·선박·기자재 수주는 서로 다른 거래인 만큼 각각의 사업성과 위험을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정부가 대미투자재원을 협상수단으로 활용하여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참여 범위와 장기적인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정부의 관점에서는 투자한 만큼 무엇을 확보하는가가 중요합니다. 2,000 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는 한국 GDP의 10%를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한국의 자금으로 미국의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정작 한국이 충분한 사업기회와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를 미국과의 

경제·통상 관계에서 전략적 레버리지로 전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확보는 기본이고, 한국에 무엇을 남기는가가 중요합니다. 대미전략투자의 성과는 

재무적 수익인 Commercial Return 뿐 아니라 한국이 확보하는 자산과 권리, 한국 기업의 

 

12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6.30.일자 “[TSI Insight]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과 대미 전략투자 

이행의 제도화“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631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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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과 산업역량, 공급망 안정 등 National Strategic Return 의 관점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역량을 키우는 투자가 동시에 한국의 산업역량과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Win-Win 구조를 이루어야 지속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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